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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책은 오르한 파묵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 영문학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

것이다. 이 책의 원제는 『The Naive and the Sentimental Novelist』으로 프리드리

히 실러의 “U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(소박한 문학과 성찰적인 

문학)”이라는 논문에서 따온 것인데, 파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설가의 핵심 개

념이 바로 “Naive”와 “Sentimental”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. 파묵은 노턴 강연을 

통해 35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겪은 자신의 창작 경험을 털어놓았으며, 자신이 소

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술하였다.

그는 창작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하면서 이 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

있다: “어떤 정거장에 들렀는지, 소설 형식과 예술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

지, 내가 어떤 예술적 한계에 부딪쳤는지, 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매달렸는지, 

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험으로써 설명하고 싶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내 

강연이 개인적인 추억이나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, 소설 예술에 관해 숙고할 계

기를 제공하는 일종의 논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. 이 책은 내가 소설에 대해 아는 

것들과 배운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총체입니다.”


